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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광주지역 월평균 가계소득

1)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1) 은 전국 평균 대비 63% 수준

○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010년 249만원, 2016년 28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이며, 2016년 기준‘전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2)’의  63% 수준에 그침

- ‘전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3)(도시, 2인 이상)’은 2010년 367만원, 2016년 443만원

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2%로‘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증가율인 2%보다 

1.2%P 높게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전국 대비 68% 수준이었으나, 

2016년은 63% 수준으로 하락하여, ‘전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금액과의 격차도 확대

되고 있음

<그림 1-1> 전국 VS 광주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 (단위:만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지표조사 재구성

1) 광주광역시 (2010~2016년), ‘가구당 월평균 가구소득’, 광주사회지표를 참조함

   통계청(2016)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연 4,889만원(월 407만원) 으로 

집계되나, 표본 규모가 550~700가구임. 반면 광주광역시 광주사회지표조사 표본 규모는 245개 조사구, 4,900

가구(조사구당 20가구)로써 광주사회지표 조사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의 신뢰성이 더 높다고 판단함

2) 명목소득은 화폐소득이라고도 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반면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

을 감안한 소득으로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 실질소득에는 변동이 없다

3) 통계청(2016), 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2010 2012 2014 2016

전국 367 413 433 443

광주지역 249 239 276 28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월평균가계소득비교



- 2 -

2) 광주지역 연평균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 소득 

3분위에 해당함

○ 2010~2016년 광주지역 연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2.0%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1-1> 가계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비교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광주지역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249 239 276 280 2.0%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4) 91.5 96.9 99.7 100.9 1.7%

○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지출 항목별로 지출비중과 물가상승률이 다르므로 체감물가상승률도 

다를 것으로 예상됨

-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80만원이며, 이를‘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도시,2인이상)’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소득 3분위 수준에 해당함(아래 표의 음영부분)

<표 1-2>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

가계수지항목 전체평균 2분위 3분위 4분위 10분위

소득 (원) 4,426,753 1,934,147 2,630,693 3,224,233 10,049,865

(1)가계지출 (원) 3,394,762 1,791,600 2,220,174 2,630,437 6,748,026

� �소비지출 (원) 2,572,560 1,492,307 1,812,498 2,107,004 4,605,933

� � -�식료품 ·�비주류음료 (원) 348,834 284,628 297,860 308,022 465,850

� � -�주류 ·�담배 (원) 34,278 26,368 31,788 35,725 39,501

� � -�의류 ·�신발 (원) 158,428 77,299 98,366 128,672 305,563

� � -�주거 ·�수도 ·�광열 (원) 276,889 244,560 254,690 276,198 371,541

�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원) 110,555 63,268 67,994 81,257 237,696

� � -�보건 (원) 178,951 133,905 141,389 132,791 274,342

� � -�교통 (원) 304,394 127,191 185,741 213,892 703,425

� � -�통신 (원) 144,029 93,502 125,385 143,785 189,997

� � -�오락 ·�문화 (원) 151,079 69,442 90,162 109,048 325,019

� � -�교육 (원) 294,226 92,546 129,357 208,841 629,715

� � -�음식 ·�숙박 (원) 350,723 174,559 250,566 294,446 623,614

� � -�기타상품 ·�서비스 (원) 220,173 105,039 139,199 174,326 439,671

� �비소비지출5)� (원) 822,202 299,293 407,676 523,433 2,142,094

(2)흑자액 1,031,991 142,547 410,520 593,797 3,301,83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4) 통계청(2016), 소비자물가조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5)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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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수준에 해당하는‘전국 소득 3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거/수도/광열이 14.1%, 음식/숙박이 13.8%, 교통이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항목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2010~2016년까지 광주지역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 수준이었으나 각각 소비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출비중이 높은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 주거/수도/광열의 상승률은 2.0%, 음식/숙박 상승률은 2.3%로 나타나, 지출항목별 

물가상승률은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0.3%~1.3%P 높게 나타남 (아래 표의 음영부분)

- 결과적으로 광주지역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7% 보다 높게 나타남을 의미함

<표 1-3> 3분위 가계수지항목과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가계수지항목
3분위

광주광역시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
금액 비중

� �소비지출 (원) 1,812,498 100.0% 2010 2012 2014 2016

� � -�식료품 ·�비주류음료 (원) 297,860 16.4% 85.9� 96.7� 98.2� 102.3� 3.0%

� � -�주류 ·�담배 (원) 31,788 1.8% 62.6� 64.0� 64.9� 100.3� 8.2%

� � -�의류 ·�신발 (원) 98,366 5.4% 85.2� 92.2� 98.9� 101.9� 3.0%

� � -�주거 ·�수도 ·�광열 (원) 254,690 14.1% 87.4� 95.1� 101.7� 98.2� 2.0%

� �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원) 67,994 3.8% 89.5� 95.9� 98.2� 101.9� 2.2%

� � -�보건 (원) 141,389 7.8% 94.8� 97.2� 98.9� 100.7� 1.0%

� � -�교통 (원) 185,741 10.2% 102.6� 113.1� 110.2� 97.2� -0.9%

� � -�통신 (원) 125,385 6.9% 104.8� 100.5� 100.2� 100.1� -0.8%

� � -�오락 ·�문화 (원) 90,162 5.0% 96.1� 97.7� 99.6� 101.5� 0.9%

� � -�교육 (원) 129,357 7.1% 92.5� 94.5� 98.7� 101.0� 1.5%

� � -�음식 ·�숙박 (원) 250,566 13.8% 90.3� 95.0� 98.6� 103.4� 2.3%

� � -�기타상품 ·�서비스 (원) 139,199 7.7% 93.9� 93.2� 97.7� 104.4� 1.8%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도시, 2인이상) 자료와 통계청 물가동향과(소비자

물가조사)자료 재구성

○ ‘<표1-2>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가계소득 수준은 

3분위에 해당하며, 흑자액은 월 41만원(연 500만원 )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가계의 소득수준과 월 흑자규모는 가계 대출 규모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계의 흑자규모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의 흑자액은 대출 변제에 사용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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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광주지역 가계대출

1) 2016년 광주지역 예금(예금은행6)+비은행예금7))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규모는 

21조 7,272억원으로 높은 수준임

○ 2010년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12조 9,373억원에서 2016년 말 21조 

7,272억원으로, 지난 6년 동안 규모면에서는 8조 7,899억원, 연평균 9% 증가함 

-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010년 249만원에서 2016년 280

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 수준이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연평균 9%씩 증가하여, 가계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 

- 또한 최근 1년 동안 예금은행 대출은 2015년 10조 7,845억원에서 2016년 11조 8,406억원

으로 1조 561억원 증가하였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2015년 8조 4,631억원에서 

2016년 9조 8,867억원으로 1조 4,236억원 증가함

<그림 2-1>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2010~2016년) (단위:억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대출금/기타금융, 가계신용,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 (2010년~2016년)

6)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지점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부문이 있음

7)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및 우체국예금

이 있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금취급기관 129,373 142,099 149,564 160,384 171,277 192,476 217,272 

예금은행 68,177 74,732 80,541 88,702 93,422 107,845 118,40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61,196 67,367 69,023 71,682 77,856 84,631 9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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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예금(예금은행+비은행예금) 취급기관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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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보다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기존 대출금액과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대출금리는 높지만 심사요건이 덜 까다로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가계대출이 옮겨가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2-2>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 (2010~2016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대출금/기타금융, 가계신용,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지역별 (2010년~2016년)

○ 2016년 기준 광주시민 1인당 가계대출8)은 1,479만원이며, 가구당 가계대출9)은 3,705만원

으로 파악됨

- 광주지역 1인당 가계대출은 2010년 889만원에서 2016년 1,479만원으로 6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당 가계대출도 2010년 2,392만원에서 

2016년 3,705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나타남

- 광주지역의 인구수와 세대수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총액이 증가했다기보다는 

1인당 혹은 가구당 대출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

8) 1인당 가계대출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인구

9) 가구당 가계대출 = 1인당 가계대출 × 가구당 세대원 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금취급기관 9.8% 5.3% 7.2% 6.8% 12.4% 12.9%

예금은행 9.6% 7.8% 10.1% 5.3% 15.4% 9.8%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0.1% 2.5% 3.9% 8.6% 8.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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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예금취급기관가계대출증가율



- 6 -

○ 광주지역 가구당 가계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계소득 월 흑자액 41만원 전액을 

7.5년 동안 갚아야 대출 원금만을 변제할 수 있음

- ‘<표1-2> 전국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항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3분위의 흑자액은 월 41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대략 가구당 500만원 흑자 

수준임

- 2016년 말 기준 가구당 평균 가계대출 규모는 3,705만원으로, 가계소득 월 흑자액 

41만원 전액을 7.5년 동안 갚아야 대출원금을 변제할 수 있음10)

○ 지난 6년간 광주지역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2016년 광주지역 월평균 명목 가계소득은 249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물가는 연평균 1.7% 상승하여 실질 가계소득증가율은 

0.3%로 매우 미미하게 증가함 

- 반면 광주지역 가구당 가계대출은 2010년 2,392만원에서 2016년 3,705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6%에 달해,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2-3>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율 (2010~2016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광주사회지표조사 재구성

10) 현시점 가계대출 3,705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했더라도, 내년에는 잔금에서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는 

대출원금 변제기간이 더 길어짐. 총 대출금을 변제하는 기간은 대략 9년으로 추정됨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광주지역월평균가계소득(좌,만원) 249 239 276 280

광주지역가구당가계대출(우,만원) 2,392 2,692 2,989 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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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론 및 제언

□ 광주지역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적 측면, 경제적 측면(비용절감), 

정책적 측면 3가지를 고찰 하고자 함

1) 광주지역 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아울러 고부가가치 분야인 스마트홈 

산업까지 확장이 필요

○ 광주지역 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산업 CAPA11)를 높여, 시민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단일 산업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외부환경 

변화에 그만큼 취약할 수 있음 

- 조선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이 분산된 

울산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지역의 산업을 단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방증함 

○ 제조업 중심의 자동차 생산기지 조성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같은 ICT12) 가 접목된 스마트카 

분야와 더 나아가 스마트홈(가전+통신+건설) 분야까지 확장이 필요함 

- 광주지역에는 가전을 생산하는 삼성광주전자,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중흥건설, 호반건설, 모아건설 등의 중견건설업체들이 위치하여 이들 산업간 융합을 

통해 스마트홈 분야로까지 확장이 가능함

2) 광주지역 가계소득이 정체되고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

경제13)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가용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소유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공유 중심의 협력적 생산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대여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공급자도 유휴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여14) 

가용 소득이 늘어나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

11) Capacity 의 약자로 생산능력, 용량, 수용력을 의미함

12)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함

13)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물품, 서비스, 정보 등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함.(두레, 품앗이, 아나바다 운동이 확대됨 개념)

14) 박건철·이상돈(2016),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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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소유 

중심의 대량소비 방식과‘과소유(過所有)증후군15)’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표 3-1>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전통경제 공유경제

소유
패러다임 변화

이용 및 공유

이윤 극대화 가치 극대화

자원고갈

▶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주체간 경쟁 주체간 신뢰

개별적 소비,�과잉소비 협력적 소비

자료 :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2013년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지역 내 공유경제의 사회적/문화적 

확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는 미흡

- 광주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도 공유 촉진 조례가 2015년~2016년에 제정되었고, 공유

광주, 광주재능기부센터, 광산구 공유문화플랫폼(공자다방), 아리바다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공유경제에 대한 방향성 및 시책화가 미흡하여 시민들

에게 확산되어 있지 않음 

-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실행 단위

에서는 마을공동체를(작은 도서관 포함) 중심으로 확산 운동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기업들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 실행 모색 가능

- 호혜,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간 연대를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저변이 확산

될 필요가 있음

-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중간지원조직, 당사자조직 연합회 및 협의회, 지자체 간의 거버

넌스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플랫폼만 갖춰지면 실행단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광주지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대안적 정책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

15) 빈부에 상관없이 돈이나 물건을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질, 우울감,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이는 현상

(2015년 미국의 문화예측 전문가 제임스 월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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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 뿐 

아니라 정신노동까지 대체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16)

-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불안정

노동17)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불안정 노동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음

○ 향후 일자리 및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대안적 정책들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임

16) 2016년 다보스포럼 보고서는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중에서 2/3는 

사무행정직 일자리)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510만 개가 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함(WEF, 2016:13)

17) 불안정노동은 직업 안정성, 임금, 사회보장 수준이 낮고, 해고 보호 장치가 없고, 직업 훈련과 작업장 안전도가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고용의 지속 가능성,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정도, 

규제보호의 정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별한다(Standing,2011)

    불안정노동은 고용 지위(자영업, 임노동, 직접고용, 간접고용 등), 고용 형태(임시직, 정규직, 풀타임, 파트

타임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 사회적 맥락과 장소에 의해서 형성된다(Vosko,2006)


